길안내

기차편

Bielefeld중앙 역에서Stadtbahn 3번을 타고 종착역Stieghorst내려      버스L.38번을 갈아 타서 Boll.str 에서 하차 하여10분정도 걸어오십시요.

자동차
고속도로 A2번을 타고 오다 Bielefeld 27번 Bielefeld Zentrum으로 나와서  B66번  Oerlinghausen으로 나와  2km정도 타고 Naturfreundehaus  
으로 오십시요.

참가비

성인:  50€

부부참가: 80€

청소년,실업자: 25€

연락처:  윤운섭  

e-mail: woonsup@yoon.de
Tel: 030-8033964
알립니다

-베르린에서 오월민중제에 참가 하실분은 

  5월6일까지 아래주소로 연락 바랍니다. 

   (봉고차 예약을위하여)

연락처

김아일.
e-mail: kimah-il@hanmail.net
Tel. 030-31519723 

29주년재유럽오월민중제 준비위원회 참가단체
한민족유럽연대.

사단법인 한국민중문화모임

재독한국여성모임

백림노동교실

재단법인 코레아협의회

사단법인 재도이취란트동포협력회
오월민중제 초대장
오월의 횃불과 소녀의 촛불이 하나되어 대동세상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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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년5월15 일(금)-17일 (일)

장소: Naturfreundehaus

        Detmolder Str.738

        33699 Bielefeld 

Tel. 05202-998734   
주최: 재유럽오월민중제준비위원회

모시는 글
1980년 5월18일 광주에서 군부 독재의 총칼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수천의 시민들이 희생 되었습니다.

많은 재독동포들은 그참담한 광경과 상황을 텔레비전에서 보고 만 있을수 없다고 마음먹고 이에 동참하여 독일땅에서 투쟁 하였습니다.

이를 기리는 재유럽오월민중제가 올해 29회를 맞이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  기념행사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1999년 오월민중제에서 이미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혹은 „제3의길“ 이 있는가를 고심하며 행사의 주제로 하였습니다. 현재 이 세계는 결국 첨단 자본주주의 <금융경제위기>에 빠지면서 „제3의길“ 을 찾지못하면서 온 세계가 앞을 내다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초에 있은 „20개국 정상회담“은 어디로 갈 것인가? 를 걱정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서고 있는 현재입니다.

한반도의 경제와 정서는 더욱이 아직도 분단 상황하에서 이에 맞물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같이 모여 유럽에 살고 있는 재독동포의 시각에서 한반도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에 대해 좀 더 깊이 짚어보고 같이 생각해 보는 장 을 만들고자 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자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9년5월

재유럽오월민중제29주년 준비위원회  드림

행사일정

5월15일 금요일

16:00
    접수, 방배정
18:00
    저녁식사
19:00
    서로알기, 만남의시간

20:00      영화상영 ( 하와이 이주민사-다큐)

5월16일 토요일

7:30         기공, 아침운동

8:30
     아침식사
9:30   
     추모식

10 :30      주제발표, 

위기의 금융 자본주의, 한국 경제의 길을 묻다.

  강정수: 뷔텐대학 경제학 박사과정

           한겨레21전문위원

11:30-12:00
 질의, 응답

12:00 –
 점심식사 
14:00-15:00   주제발표, 

해외 동포가 보는 한반도 위기

                 채명수 박사

15:00-  
커피, 질의, 응답

18:00

저녁식사(불고기) 함께 어울리는장

5월17일 일요일

7:30

기공, 아침운동

8:30 
          아침식사                                                               

9:30 –12 :00
 종합토론 과 총평

1. 2010년 오월민중제 30주년 행사준비

2. 성명서 채택    

3.  기타

12:00

 점심식사, 귀가
· 행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도
     있읍니다.
